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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“홍의원은 “청와대는 이 가운데 미국과 EU 방문에서 8천억원의

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지만,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금액은

4.5%인 360억원에 불과했다”고 지적했다. 미국의 경우도 청와대는

4천억원의 투자유치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

유치액은 0.02%인 9천500만원에 그쳤으며, 유럽의 경우에도

실제 투자로 이어진 규모는 발표액 3천900억원의 9.1%인 362

억원에 불과했다고 홍의원은 전했다.“라고 보도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

□ ’13년중 미국과 유럽에서 개최된 투자신고식 총12건 7.55억
불 중 실제신고로 이행된 비율은 96.7%(7.3억불)이며, 실제투자
로 이어진 도착금액도 0.95억불*로 12.6%인 것으로 확인
* 미국 9만불, 유럽 9,500만불

ㅇ 투자신고 이후 외투기업 등록, 투자인센티브 협상 등에 일정기

간이 소요되고, 투자금액이 다년간에 분산되어 도착하는 등의 사

유로 인해 신고와 도착금액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

□ 산업부는 투자신고가 실제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
관리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

ㅇ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, 지자체 등 관계기

관과 협력하여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등 적극 노력

※ 관련 문의: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주소령 과장(044-203-4080)


